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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

미군과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직접 충

돌할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바샤르 알아사

드 시리아 대통령이 밝혔다. 

지난 31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아사드 

대통령은 이날 러시아투데이(RT) 방송과 

인터뷰에서“러시아군과 미군 사이에 직

접 충돌 전까지 갔다.”고 말했다. 

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

할 뻔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

로 공개하지 않았다. 

지난달 미국·영국·프랑스는 시리아정

부를 화학공격 배후로 지목하고 공습했으

며, 앞서 올해 2월에는 미군이 데이르에즈

조르에서 친정부군에 보복 공격을 벌였다. 

미군의 2월 공격에서 발생한 사망자 다수

가 러시아인으로 알려졌다. 

아사드 대통령은 또 쿠르드 민병대가 점

유럽연합(EU)

이 일회용 플라

스틱에 대대적인 

규제에 나섰다. 

지난 29일‘경

향신문’에 따르

면 유럽연합 집

행위원회(EC)는 전날 오는 2021년

까지 해양 오염의 주범인 빨대, 면

봉 등 주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

금지하는 등의 규제 방안을 추진

한다고 밝혔다.

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은 

크게 전면적 사용 금지, 소비량 감

축, 생산자에 대한 의무 부과 등으

로 나뉜다.

플라스틱 빨대, 면봉, 음료 휘젓개, 

일회용 나이프·포크·숟가락, 접시 

등 제품은 2021년까지 사용을 완

전히 금지한다. 테이크아웃에 사용

되는 음식 포장용기와 음료용기는 

사용량을 대폭 줄인다. EU 회원국

들은 해당 제품의 무상제공 금지, 

대체용품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

각각의 목표량을 달성하게 된다.

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는 몇 

가지 의무가 부과된다. 음료수병

과 플라스틱 봉투, 물티슈, 낚시 

도구 등을 만들 경우 쓰레기 폐기

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

야 한다. 

아사드 “시리아서 미·러 충돌할뻔”
“미국 떠나야”

유럽 연합, ‘일회용 플라스틱’ 규제

령한 시리아 북부와 북동부를 수복하기 위

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. 

그는“시리아에 남은 유일한 문제는 (쿠

르드·아랍연합) 시리아민주군(SDF)”이

라며“시리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

가는 선택이 있고,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

정부는 무력으로 그 지역을 해방하는 수

단에 의지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 

아사드 대통령은“그곳은 우리 땅이고 그

곳을 해방하는 것은 우리 권리이자 의무”

라면서,“미국은 떠나야 한다”고 촉구했

다. 그는“결국에는 미국이 떠날 것”이라

고 덧붙였다. 

최근 러시아와 시리아는 미국에 철군을 

압박하고 있다. 특히 남부 국경 근처 반군

지역 일대 미군이 우선 철수해야 한다고 

목소리를 높였다. 시리아군은 이 지역에

서 군사작전을 예고하는 전단을 대거 살

포했다. 

생리대, 물티슈에는 제품이 환경

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담은 

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

포함됐다. 이 밖에 유럽 회원국이 

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

90%를 수거하도록 했다.

집행위는 매년 유럽이 배출하는 

플라스틱 쓰레기양이 2,580만t에 

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. EU

가 해마다 소비하는 플라스틱 병은 

46억 개, 빨대는 36억 개에 달한다

는 통계도 있다.

실제 빨대나 음료용 휘젓개, 낚시

용품 등 규제 방안 대상에 포함된 

품목들은 전체 바다 쓰레기의 70

％를 차지한다. 하지만 재활용 비율

은 낮다. 집행위에 따르면 전체 플

라스틱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것

은 30%에 불과하고 31%는 매립, 

39%는 소각된다.

집행위원회는 이 조치를 통해 

2,500억 유로 넘는 환경 피해를 예

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 이산화

탄소 배출량 340만t을 줄여 EU가 

설정한 기후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

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계획이 채택되려면 28개 EU 회

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. 

채택될 경우 2년이 지나야 정식 발

효된다. 위원회 측은 차기 유럽의회 

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 이전에 

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 

▲ 내전으로 파괴된 시리아 남부 다라


